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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가), (나),  (다)는 크게 타인에 대한 공감 여부로 나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타인에
게 공감하지 못한 반면, (나)와 (다)는 타자에게 공감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을 학살하
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태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나)와 (다)는 비둘
기와 뤼카온에 대한 공감을 보여준다. (나)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를 생명력이 결여된 안타까운 
존재로 여긴다. (다) 또한 뤼카온의 입장을 이해하며 아킬레우스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와 (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나)는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반면, (다)는 뤼카온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공감한다. (나)에서는 '나는 알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비둘기의 생명력이 존재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마셔 볼 공기가 
없다'고 말하며 비둘기의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다)는 자신도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며 뤼카온에게 일종
의 위로를 건넨다. 즉, 자신과 뤼카온을 동일시하며 뤼카온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로 보아,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
러진 점은 뤼카온에 대한 완벽한 공감이다. (가)는 유태인에 대한 공감조차 못하고 있다. (나)
는 비둘기에 대한 공감은 이뤄지지만 그건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의 공감이다. 자신이 비둘
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 혹은 자신이 비둘기라는 생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과 달리, 
(다)는 나 또한 훌륭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말한다. 이로 보면,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다. 단순히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을 뤼카온
에 대체한 표현을 통해 공감함으로서 세 제시문 중 가장 완벽한 공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해 설명할 수 있
다. 우선, 공감은 상상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은 용서
의 개념을 주장하는 학자였으나, 강도에게 어머니가 살해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워딩
턴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폭력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워딩턴은 그들을 용서한다. 이는 타인의 
입장이 되는 상상을 통해 그들에게 공감하게 된 예를 보여준다. 즉, 주체가 되는 상상을 통해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감은 주장 그대로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제시문 (다)를 보
면 아킬레우스가 모두는 죽을 운명이라고 뤼카온에게 위로를 건네며, 운명론적 사고를 통해 
뤼카온에 공감한다. 이에 뤼카온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죽게 된다. 이렇게 타인의 주체가 되
어 공감하려는 노력은 타인의 공감 또한 이끌어내며, 완벽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이 또한 공
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타인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공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아
이히만은 유태인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아이히만이 유태인에 공
감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검사 또한 아이히만의 주체가 된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그를 
공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히만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아이히만은 '개인적으
로 선량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될 수 없다. 또한 그가 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강력한 힘이 그를 압박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
능하다. 게다가 그는 어떠한 감정도 없이, 이성적으로만 행동했기에 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이로 보면, 타인의 주체가 되어 보려는 노력을 통해 수백만 명을 학살
한 아이히만조차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